
그 교회와 오레곤 새로운교회

지난 주 방문한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9년의 생일을 맞이했다.  그 교회를 떠난 지 6년이 되었다.  그 6년 

동안 나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곳 오레곤까지 이사를 오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 동안 시간은 지나갔고 남가주 새소망교회는 9년이라는 시간을 

맞이했다.  그러는 동안 3개월 전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다.  9주년 창립 기념일에는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도 

전해주고 성도들과도 만났으면 좋겠다는 2대 담임목사님과 운영이사회의 배려의 연락이었다. 그 말을 듣고 많이 

기뻤다 그러나 떠난 교회에 다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는 터라 첫마디에 간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았다.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함과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그 때에 교회를 

개척한 것이 바른 것인지 조차도 모르게 갑자기 시작된 일이었기 때문이다.

금요일 새벽 4시에 공항으로 향하며 한쪽은 두근대는 가슴으로 또 한쪽은 어떻게 그분들을 만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나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리고 그날 밤 2대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다.  한 번 떠난 

교회를 돌아보지 말고 기도만 하자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서 그분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 어색했지만 

금방 6년 이전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리고 주일에 모든 성도들을 만났고 그분들이 힘을 모아 헌당한 교회를 

방문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이런저런 지나간 힘 들었던 기억들은 사라지고 오직 기쁨과 감격만이 나의 

가슴에 쌓여갔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인데, 9년 전 그 교회를 시작할 때 나의 가족과 하나님만 

아시는 어려움들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마음에 은혜로 

회복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마다 과거에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나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 중 한가지인 

남가주 새소망 교회의 시작이 궁금함으로 아직도 무겁게 있을 때 이번에 방문을 통하여 그 무거움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놀라운 열매로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다.  나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일들 중 큰 한 쪽이 떨어져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듯이 

느끼게 된 것이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섬기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4대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된 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9년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내가 너무나 인간적이었고 나의 생각과 실력에만 치우쳐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믿음 없는 마음을 

회개했다.  결국 목회는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오레곤 새로운 교회다.  하나님께서 

2년 반 전에 우리교회를 세우셨다.  처음에는 떨떠름한 생각이 많았다.  교회 개척을 위하여 빵빵하게 준비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남가주 새소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오레곤 

새로운교회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본다.  나의 때에 부흥의 역사가 없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 

이 교회를 새우신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누가 말해 주지 않아도 확신한다.  교회는 어느 목사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시작의 어려움이 있지만 결과는 많은 인생들이 생명을 얻을 그 교회가 되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깨달은 지난 주말은 나에게는 축복 그 자체였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또한 여기나 저기나 

만나게 하신 정말 좋고 좋은 성도들 때문이다. 


